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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량리 동백나무숲 자연스레 콧노래

를흥얼거리며서면마량리동백나무숲으로

향했다 하얀눈을머리에이고있는동백꽃

을보고 싶었다 노란색의 수술을감싸고 있

는 붉은색의 동백꽃잎은 희 눈 속에 피었을

때그붉은빛이더욱강렬하다

마량리 동백나무숲은 육지에서 동백나무

자생지로는북방한계선이다어떻게이곳에

동백나무가 자라게 됐는 지는 알 수 없지만

85그루의동백나무들이서해바다를등진채

500년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닷바람이

거센 탓에 마량리 동백나무는 위로 자라지

못한 채 옆으로벋어 마치 커다란 우산 모양

을 하고 있다 대부분 밑둥의 길이만 15m나

되는 아름드리이다 이런 생태적 특징으로

인해마량리동백나무숲은 1965년에천연기

념물제169호로지정되었다

이미 꽃망울을 터트린 성격 급한 놈들은

맹추위에얼어버려붉은빛을잃었고 대부

분은따사로운햇살을기다리며꽃봉오리를

잔뜩 오므리고 있었다 마량리 동백나무의

만개시기는 대략 3월말쯤으로 예상된다 하

지만 반들반들 윤기나는 초록색 잎에 흰 눈

을 가득 이고 있는 동백나무의 모습은 지금

이아니면좀처럼볼수없다

야트막한언덕에자리한마량리동백나무

숲은산책길도잘조성되어있어가족나들이

에도 제격이다 나무 계단과 돌계단을 이용

해 20분 정도면 한 바퀴 둘러볼 수 있고 언

덕위에 있는 동백정에

서 바라보는 낙조는

환상적인 아름다

움을자랑한다

입장료성인 1000원학생 500원 관람시간

오전9시오후5시(동절기) 문의마량리동

백나무숲관리소(0419527999)

국립생태원 난 속을 거닐다 특별전

15년만에찾아온한파에도꿋꿋이견디는동

백나무를뒤로하고장항에위치한국립생태

원을찾았다

이곳을찾은이유는특별한난(蘭) 전시회

를 보기 위해서다 난(蘭) 속을 거닐다라는

주제로열리는생태전시회가특별한이유는

전시된 500여종의 난들이 모두 재배종이 아

닌 야생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을 즐겁

게 하기 위한 원예종이 아닌 야생종의 서식

환경을재현해놓았다는점에서이번전시의

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

힘든 다윈 난 바닐라 난 원숭이 난 등도이

번전시에서볼수있다

이번 전시에서 빼놓지 말고 보아야 할 난

이바로 다윈 난이다 진화론 주창자인 찰스

다윈이마다가스카르에서길이가 30에달

하는 거(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에 길게 돌

출되어있는부분)를갖고있는난초를발견

했다찰스다윈은긴거안에들어있는꿀을

빨아먹는엄청난길이의주둥이를가진곤충

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그의 사후 40년

만에사실로판명났다박각시나방이라는주

둥이 길이가 30가 넘는 곤충이 마다가스

카르에서발견된것이다

이번전시는난의생태학습장소로도제격

이다 전세계적으로 800여속 3만여종의 난

이있는데우리나라에서흔히볼수있는땅

에서 자라는 지생 난은 전체의 30%에 불과

하다 나머지 70%는 나무나 바위 돌 등에

부착해 서식하는 착생 난이다 에코리움 열

대관에 들어서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

등 각 지역에 서식하는 난의 생육환경을 그

대로볼수있다 키큰나무의중간중간마다

뿌리를내린수십종의난을보고있노라면

자연의경이로움마저느낀다

열대관에서난을구경했다면사막관지중

해관 온대관 극지관에서는기후에따른다

양한 식생을만날 수있다 사막관에서는알

로에 종류의 꽃도 구경할 수 있다 난 속을

거닐다 특별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해

설프로그램을신청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

오전10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하루에

9차례 1시간씩생태해설사가난에대한자세

한설명을들려준다 입장료성인 5000원청

소년 4000원 소인 3000원 매주 월요일 휴

관 관람시간오전10시오후5시(입장마감

오후4시) 문의에코리움 안내데스크(041

9505902)

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

대전일보한경수기자

봄 너 보러간다

에코리움지중해관에만발한돔베야발리키이

마량리동백나무숲에활짝핀동백꽃

국립생태원에코리움에들어서면원예종난으로꾸밈을해놓았다

지난가을충남서해안에지독한가뭄이들더니그한(恨)을풀기라도하려는듯올겨울유난히

눈비가잦다전국이꽁꽁얼어붙은지난주에충남서천에 40이상의눈이내렸다온세상이하

얗게변했다는소식을듣고서천으로향했다 한겨울에피어난꽃을보기위해서이다 대전에서 1

번 국도를 타고 달리다가 논산에서 4번 국도로 갈아탔다 부여를 지나 서천군 판교면에 들어서자

마자세상의색깔이바뀌었다 마치강원도첩첩산중눈꽃마을에온듯했다

한겨울에피어난꽃서천으로떠나는이른봄마중

충남

진화론 창시자인 다윈이 마

다가스카르에서 발견한 거

가 30에 달하는 난초 다

윈난이라고부른다

장항국립생태원蘭특별전

야생종서식환경재현

다윈 난 등 볼거리가득

▲장항스카이워크장항읍 송림산림욕장

내 위치한다 곰솔 숲 사이로 높이 15m 길이

240m의 스카이워크가 조성되어 있다 스카이

워크끝에 위치한 기벌포해전전망대에서 바라

보는 서해바다의 풍경이 아름답다 현재 화요

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

무료개방중이다

▲홍원항서면도둔리에위치한국가어항

이다 싱싱한 각종 생선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

하게구입할수있다매일오전8시30분에경매

가이루어지며요즘은물메기와주꾸미가제철

이다 물메기의 경우 가격변동이 심하지만 7

10마리정도들어있는1상자에 3만7만원정도

에 거래되며 주꾸미는 1에 2만2만5000원

에구입할수있다

서천먹거리장항은예로부터아귀탕으로

유명하다 다른지역에서는꼬들꼬들말린아귀

를사용하는반면장항아귀탕은생아귀만을고

집한다그래서살이쫀득하면서담백하다장항

아귀탕은살뿐만아니라위 간등내장도듬뿍

넣어깊은감칠맛이난다장항읍내에있는우리

식당(0419570465)이 유명하다 조기찜 새우

달걀찜 양념꽃게장등밑반찬도푸짐하다생아

귀탕 1인분가격은1만5000원이다

서천여행길꼭들러야할곳

곰솔숲 240m 스카이워크

싱싱한해산물저렴한홍원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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